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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  사

  우리 불교출판을 통한 불교문화 선양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출판

인들을 비롯하여,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

니다.

  경전을 옮겨 적는다는 의미의 사경은 옛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경전

을 필사하여 책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, 아마 불교출판의 시원이 될 것

입니다.

  부처님께서는 사경의 공덕은 대원을 성취하게 되며, 항하사의 칠보를 보

시한 것보다 더욱 더 수승한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

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사를 사명으로 삼고,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

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
  
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도 문화강국을 지향하고 있

으며 앞으로 세계문화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. 1700년 한국불교

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. 특히 유형의 사찰문화와 

무형의 불교교리, 수행법 등은 우리나라 전통문화 중 가장 보편성과 우위를 

담보하고 있어 세계인들이 먼저 찾아와 보고 들으려 합니다.

  불교출판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

엮어내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불교사상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

무거운 책무를 맡고 계십니다. 

  여러분들이 그 동안 걸어왔고, 또 가시고자 하는 길은 험난한 여정입니

다. 그러나 불교와 전통문화 보급의 선봉장이라는 자부심과 수행인의 자세

로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 수상하는 출판사를 비롯한 불교

출판인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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